
사도행전 서론 

1. 저자: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골 4:14),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몬 1:25).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할 

때까지의 시기를 바울과 함께 보냈습니다(딤후 4:11).  

누가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골 4:11,14). 이러한 그의 배경이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 증인들과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였습니다. 사건들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여러 인명이나 지명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기록 시기와 장소: 60년대 초, 로마(?)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아직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 시기인 60년대 

초로 짐작됩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언급하고 순교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의 관원들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주후 64년 이전에 사도행전이 쓰여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로마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증언을 들으며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반영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3. 수신자: 데오빌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언급합니다. 데오빌로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이 특정한 인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책들을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인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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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게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고 복음을 더욱 깊이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들을 

썼습니다. 

또한 누가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다 더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들은 초대 교회에서 

널리 읽히며 이방인 불신자들과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4. 개요 

1. 베드로와 이스라엘에서의 교회의 시작과 확장 

   1)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1장-9:31) 

   2)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99:32-12장) 

 

2. 바울과 이방인 지역 전도: 로마까지(13-28장) 

   1) 브루기아와 갈라리아 땅(13-15장) 

         1차 전도여행-소아시아 지역(13-14장) 

         예루살렘 공의회(15장) 

   2) 마케도니아-그리스 전도(15:36-21:16) 

         2차전도여행(15:36-18:22) 

         3차 전도여행(18:23-21:16) 

   3) 바울의 묶임과 로마로(21:17-28장) 

         예루살렘에서 복음 변호와 고발당함(21:17-23장)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24-26장)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서 전도(27-28장) 

 
 


